
석유화학 경기 4Q에도 호조 지속?
산업공단 , 수급여건 개선에 중국수요 증가 … 수출단가도 상승?

국내 석유화학 경기는 3/4분기에도 국내 수요산업의 호조와 수출단가의 상승에 따른 수출호조로 상승세를

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4/4분기에는 국내외 경기회복과 더불어 세계적 석유화학 설비 확충의 둔화로 인한 수급여건의 개선, 최

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상승세에 따른 수요급증 및 국내 수요산업의 호조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

다.

다만, 국제유가의 불안정으로 인한 원가상승 부담과 환율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.

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, 2002년 4/4분기 석유화학 생산은 자동차, 가전 등 국내 수요산업의 호조와 중국 수

출수요 급증에 따라 전년동기 및 전분기대비 모두 증가할 전망이다.

또 매출은 국내외의 수요지속으로 4/4분기에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고, 내수는 자동차, 전자 등 국내 수요

산업의 경기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호조를 지속하며, 수출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활황 지속 및

올림픽 특수에 따른 건축경기의 호조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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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가동률은 내수 및 수출 증가세 지속에 따라 전분기 및 전년동기대비 모두 상승하고, 설비투자는 중

동, 아시아지역의 기존설비 과잉에도 불구하고 매출호조에 따른 현금유입이 원활해짐에 따라 시설유지보수를

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이밖에 재고는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4/4분기에 감소하고, 영업이익은 수출단가 회복과 매출증대로 수익성이

개선되며, 판매가격은 수출 주력제품인 PP, PE, PS, PVC와 기초원료인 에틸렌의 수출단가 상승으로 전분기

및 전년동기대비 모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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